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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지부교섭 : 사측 2차 제시안 제출]

핵심만 비껴간 2차 제시안!
제출한 내용은 많아졌지만 질적으로 나아진 내용 없어

2주간의 준비시간, 기대했지만..

지난주 현충일 관계로 2주만에 교섭이 열렸다. 

권현구 지부장은 “2주 동안 얼마나 진전된 제시

안을 준비하셨을지 기대하고 나왔다.”며 사측 2

차 제시안에 대한 기대감을 표현했다. 그러나 사

측이 제출한 2차 제시안은 내용만 많아졌을 뿐, 

질적으로 나아진 것이 없었다.

핵심내용에 진전 있어야

사측은 임금인상, 금속산업최저임금 확장과 근로

시간면제제도 노사 공동 대정부 요구는 아예 제

시하지 않았다. 이주노동자에게 번역된 문서를 

제공하자는 요구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은 양이 방

대해서 제공하기 어렵다고 했다. 안전보건확보의

무에서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자는 요구에 대해서

도 아직 미흡하다. 핵심적인 내용은 다 빠진 것

이다. 이렇게 핵심만 비껴간 제시안은 교섭 진전

을 더 어렵게 만들 뿐이다.

시간 많지 않다!

금속노조와 지부 투쟁방향의 가닥이 잡혀가고 있

다. 이번 교섭에서 나온 제시안은 지부의 투쟁방

향을 더 강고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원만한 타

결이 될지, 치열한 투쟁이 될지 사측의 제시안에 

달려있다. 시간은 그리 많지 않다.

* 차기교섭 : 6/20(목) 14:30 리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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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으로 개선된 제시안 제출해라
사 : 교섭위원 자리 세팅을 각 회사와 지회가 서로 

마주보게 했는데 맘에 드셨으면 좋겠다. 여건상 임

원 참석이 어려운 점과 자리가 협소해서 교섭장소

를 지부 사무실로 바꾼 점 이해해줘서 감사하다. 

노 : 2주 동안 얼마나 진전된 제시안을 준비하셨을

지 기대하고 나왔다. 어제 금속노조 1만 간부 결의

대회가 있었고 다음주에 지부 확대간부대회가 있

다. 투쟁방향이 잡히고 있다. 오늘 제시안 보고 지

부도 투쟁방향을 심도있게 논의할 생각이다. 

<사측 2차 제시안 제출> <정회>

노 : 2주 동안 준비가 미흡한 것 같다. 1차 제시안 

보다 2차 제시안이 양은 늘어난 것 같지만, 질적으

로는 진전이 없다. 노조 요구안 중에 중요하게 생

각하는 부분을 살짝 비껴가고 있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노사가 합동으로 실시한다는 전반적인 의미

를 담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배제되어 있다. 날이 

많이 남지 않았다. 중앙교섭 눈치 보지 말고 지부

교섭에서 신속하게 조기에 타결볼 수 있는 진전된 

제시안을 머리 맞대고 만들어주셔라. 통일요구, 중

앙요구는 중앙교섭 흐름대로 가는 거라고 봐도 되

나?

사 : 중앙교섭은 2개사만 해당하고 나머지 7개사는 

중앙교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정도 안이 나온 

것도 파격적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은 마음에 안들 

수 있지만 사측은 중앙교섭 미참사 7개사가 동일한 

수준으로 제출한 것은 고무적인 것으로 본다.

노 : 중앙교섭 수준으로 제시안 나온 것이 고무적

이라는 건 동의하기 어렵다. 따라 갈거면 중앙교섭 

합의안으로 하자고 하든가, 아니면 중앙교섭 흐름

과 무관하게 제시하든가 해야 한다. 중앙교섭에 참

여 안하는 사업장이 7개나 되니까 오히려 중앙교섭

과 무관하게 더 높은 수준으로 논의할 수 있다. 근

로시간면제제도 노사 공동 요구는 뭐가 부담스럽

나? 이해하기 어렵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동선

언에 대해서 ‘연내 제출’한다는 내용을 뺀 이유는?

사 : 요구의 핵심이 ‘연내 제출’인 것 같은데 아직 

입장 제시하기 어려웠다.

노 : 노사 공동선언은 연내든 언제든 준비되면 하

면 된다. 연내 제출이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 내용에 동의하느냐가 핵심이다. 이주노동자 차

별금지에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떤 것이 합리적인 이유인가?

사 : 생산성이 떨어지면 차등 둘 수 있다는 것이다.

노 : 이주노동자가 생산성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사내하청 지도 감독한다는 내용

을 권고로 제시한 이유가 뭔가? 

사 : 하청의 소속 관리자가 감독해야 한다.

노 : 지금 원청사들 사내하청 업무 감독 안하나? 

이걸 이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이나? 이주노동자 번

역문서 제공은 알 권리 때문에 하는 요구인데 가장 

중요한 취업규칙을 양이 너무 많아서 뺐다는게 합

리적인가? 금속산업 최저임금 확장은 단서조항 삭

제하자는 요구인데 추후 제시한다는 건 무슨 뜻인

가? 안전보건확보의무요구안의 핵심은 노사 공동으

로 한다는 것이다. 그걸 빼놓으면 어렵다. 마지막으

로 임금인상 제시는 안할건가? 지부교섭에서 제시

해야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한다. 핵심적인 내

용은 아직 제출하지 않고 있다. 실망스럽다.


